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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apartments and expansion of balcony areas, fire safety issues are becoming more important. Many 

researchers have conducted a lot of researches to reduce vertical flame spread in the balcony when an apartment unit is in fire. 

However, there have rarely been studies to use balcony area as a space for fire escape and evacuation.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ditions of balcony use in apartments in order to find out prevention elements from fire escape and evacuation, and to 

investigate residents' satisfaction with balcony. For this study,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apartment residents and workers 

of architectural planning and construction companies. The findings show as follows: first, the balcony is generally used as a storage 

in each apartment unit nowadays. Second, when fire breaks out, many storage items could disturb residents' safe escape by 

blocking escape route, and easily promote to spread flame vertically in the balc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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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한된 아파트 공간에서 공간 확대의 요구는 끊임없이 

발생하여 왔으며 발코니를 거실의 일부로 개조하는 사례

가 빈번하였다. 또한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발코니를 여

가·문화 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개조하는 사례도 증가하였

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발코니 개조를 막는데 한계가 

있고 발코니 확장 및 개조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발코니 개조 및 확장을 법적으로 허용(건축법 시행

령, 2005년 12월)함으로써 발코니 공간을 더 긍정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이용재, 2007). 

발코니 공간은 내부와 외부의 매개공간으로서 자연과

의 접촉, 외부로부터의 열 전달 완충, 수납공간 확보, 소

음차단, 일조조절, 다용도 활용 공간 등의 기능을 수행하

고 있다 (오덕성, 윤인원, 1999; 최윤정, 2004). 또한 발코

니는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대피공간이나 피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상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지연시킬 수 

있다. 현재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화재시 거주자의 안

전을 위하여 발코니에 대피 공간을 설치하거나, 인접세대

와의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우는 대피공간을 별도로 둘 필요가 없다. 

발코니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 화재 

발생시 거주자의 피난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수 있으나 화재 피난을 위한 발코니 공간의 사용실태를 

다룬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세대간 인접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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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전용면적

(m²)
층 수 구조 입주년도 총세대수 동 수

수원H아파트 3단지 84.79 18 계단식 1997 582 8

군포D아파트

2단지 49.9 20 복도식 1997 1,000 10

3단지 84.79 25 계단식 1997 830 10

4단지 59.99 20, 25 계단식 1997 800 8

<표 1> 조사대상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단지 특성

을 통하여 피난하고자 할 때 발코니에 수납하고 적재해 

놓은 물건들 때문에 원활한 피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현재 하향식 

피난 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과 일반 공동주택의 거주자

들이 화재 관련 경험이나 지식의 차이가 있는 지, 발코니

공간을 어떻게 사용하고 발코니의 위치에 따른 수납 물품

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화재발생시 발

코니를 피난이 원활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거주자들

이 지닌 화재 관련 경험이나 지식의 정도를 파악하고 발

코니의 일반적인 사용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발코니를 피난 기구를 설치하거나 피난 공

간으로 원활히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조사하여 화재

발생시 피난의 장애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연구 방법

발코니 사용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주택에서 요구되는 특성을 조사하고 발코

니 이용 행위 및 적재물품을 조사하였으며 발코니의 형태 

및 크기 등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공동주택 거주자

는 발코니에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단지와 일반 공동주

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여 발코니 사용에 차이가 있는지

를 조사하고자 하였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수원 H 아

파트 단지와 군포 D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하향

식 피난구가 설치된 단지의 특징은 <표 1>과 같다.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단지는 일반적으로 벽을 통한 

이동이나 간이문을 통한 이동처럼 수평이동 방식이 아니

라 발코니의 바닥에 피난구를 설치하여 피난사다리를 설

치한 사례로서 세대간 수직이동방식을 취하고 있다.

설문지의 문항은 화재 및 피난 의식(장순익, 1995; 이재

근외, 2001), 발코니사용실태에 관한 문항은 선행연구(최

세미외, 2001)에 기초하여 작성하고 자문(전문가 6인)을 

통해 설문지 문항에 해석의 오류가 없는지 내용의 구성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설문지를 수정하여 작성하였다. 

조사단지에서 각 세대별로 설문지를 배포가 허용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구하고 단지내에서 거주민을 

대상으로는 설문지를 배포하여 216의 사용가능한 설문지

를 회수하였으며 일반 공동주택 거주자는 임의적 표집방

법에 의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사용가능한 74부의 설문지

를 회수하였다.

또한 건설, 건축 계획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발코니가 피난 공간으로서 잘 사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조

치는 무엇인가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건설기술인 협

회에서 전문가교육을 이수하기위해 방문한 건설관련 전문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192부를 회수하였고 사용가능한 162부를 분석하였다.

Ⅱ. 문헌고찰

1. 발코니 공간 개조와 성능 변화

건축법 시행령에 의하면 발코니의 개념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며 필

요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로 정의되어 있다.

발코니 개조가 합법화되었지만 발코니를 개조함에 따

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김경률외(2007)는 쾌

적성, 구조 안전성, 경제성, 불법성 측면에서 이러한 문제

를 열거하였다(표 2 참조).

발코니 개조에 따른 실내환경 조절 효과 및 공간기능

에 관한 연구(최윤정, 2004)에서 아파트 발코니를 개조하

지 않은 거주자들이 개조한 주택의 거주자들에 비해 겨울

철 온열감, 결로현상, 현휘감, 건물밖 소음감 측면을 양호

하게 평가하였으며 개조주택의 경우 전면 발코니 가사작

업 및 반 옥외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

을 실내에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개조는 외부 소음증가, 결로 발생, 냉난방 부하

와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구조 변경으로 인하

여 화재발생시 응급상황 대처가 곤란해진다. 김경률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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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문제점 기능상 변화 특성

쾌적성

외부 소음 증가 창호시스템의 기밀성 요구

결로 발생 결로 방지 마감재료 적용

일사차폐효과 상실 외부차양 설치

냉 난방 부하 발생 건물에너지 증가, 열환경 개선으로 단열재 사용

누수(비가 올 때) 환경개선 필요

구조 안전성

하중증가, 내력벽 철거 건물의 구조적 설계변화

화재발생시 응급상황 대처곤란
대피공간과 피난로 필요

화재전이로 인한 완충공간 필요

경제성 자원, 자재낭비
미사용 마감재의 폐기처분 등

국가의 경제적 손실과 환경훼손

불법성 실제바닥 면적증가 세금부담의 회피

출처: 김경률, 박소희, 유호천(2006), pp. 733-734.

<표 2> 발코니 개조에 따른 문제점 및 기능 변화 특성 

[그림 1] 발코니의 형태

출처:Mammoser, & Battaglia, 2004, p.292

(2006)는 발코니를 개조할 경우 화재발생시를 대비한 대

피공간 및 피난로가 필요하며 화재전이를 지연할 완충공

간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3. 화재 피난 공간으로서의 발코니 공간

일반적으로 발코니는 피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으며 

화재 발생시 상층으로 화재 확대 방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며 피난계획의 측면에서 Fail-safe의 원칙에 따라 2

방향 피난로의 확보문제가 아파트에도 적용되어야 할 원

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용재, 2007). 2방향 피난의 가능

여부는 평면의 유형 및 계단의 수와 위치뿐만 아니라 발

코니의 설치 유무에 의해 좌우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아파트는 각 세대 내에서 근본적으로 2방향 피난이 불가

능하나 발코니가 화재시 일시적으로 피난장소 및 피난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발코니는 상층으로의 연소 

확대 방지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비상탈출구를 통하여 세대와 

세대간의 발코니 부분을 연결하여 벽을 파괴하고 대피할 

수 있는데 인접세대로 이동이 가능한 비상탈출구에 수납

용 가구 등을 막음으로써 화재 발생시 사용할 수 없는 경

우가 많다고 지적하였다(이용재, 2007). 

시물레이션에 기초한 연구(Mammoser, & Battaglia, 

2004)에 의하면 발코니의 형태에 따라 화재의 수직방향으

로 확산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과 

같이 발코니의 전면이 다 노출된 경우(A형태)는 열과 가

스가 건물 밖으로 노출이 되어 창가 근처의 온도가 상대

적으로 낮으나 나머지 경우 창가근처의 온도는 모두 비슷

하게 높은 분포를 보인다. 가스의 분출정도는 A와 D가 

가장 외부쪽으로 분출되며 C와 D는 비슷한 분포를 보인

다. 이 연구결과는 화재 발생시 A를 제외한 다른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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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구분 f %

성별

남

여

84

205

29.1

70.9

계 289 100.0

연령 

20세 미만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9

57

40

118

39

15

6.6

29.8

13.9

41.0

13.5

5.2

계 288 100.0

학력

고졸미만

고졸

대졸

대학원졸

23

130

117

13

8.1

45.9

41.3

4.6

계 283 100.0

가족

구성원수

2명 이하

3-4명

5명 이상

14

194

67

5.1

70.5

24.4

계 275 100.0

거주 주택 

소유 여부

자가

전세

238

36

86.9

13.1

계 274 100.0

규모

20평 미만

20평-30평

31평-40평

40평 이상

9

45

228

6

3.1

15.6

79.2

2.1

계 288 100.0

거주층수

5층 미만

6층-15층

15층-20층

21층 이상

68

140

49

21

24.5

50.4

17.6

7.6

계 278 100.0

유형

복도형

계단형

32

241

11.7

88.3

계 273 100.0

하향식

피난설치

예

아니오

216

74

74.5

25.5

계 290 100.0

<표 3> 조사대상 거주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및 

거주 주택특성

발코니에서는 상층으로 쉽게 화염이 확산될 수 있으며 발

코니에 갇혀있는 경우 살아남을 확률이 줄어든다. 그림에

서와 같이 D의 형태는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흔히 접하

는 발코니의 형태이고 화재발생시 거주자가 그 안에 갇히

지 않도록 피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심각한 인명피해를 낳는 경우 

재실자가 대피할 수 없는 상황(대피시간이 없거나 탈출구

로 가는 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처하거나 화재건물

의 물리적 특성(한 곳에 갇힌 상태거나 화재부산물인 연

기, 열, 화염에 직접 노출된 상태), 그리고 거주자의 특성

(연령, 잠을 자거나 장애가 있어 움직이지 못하거나 약물 

중독의 경우)인 것(Thompson, Waterman, Sleet, 2004)으

로 나타나 발코니에서 피난할 수 없는 경우는 심각한 인

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다른 시물레이션에 기초한 연구(양승신외 3인, 2005)에

서도 발코니의 형태가 폐쇄될수록 상층부로 화재 확산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원외 4인(2001)은 발코

니 외부 유리창이 없는 경우, 외부 유리창과 내부 유리창

이 있는 경우, 발코니 바닥을 개조·확장하여 외부유리창

만 있는 경우를 각각 화재 시물레이션을 통하여 발코니 

온도 추정을 하였다. 발코니를 개조하여 확장한 경우 화

재발생 4분이내에 발코니 상부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여 

직상층에 화재가 전이되기 시작하였다. 발코니 개조를 하

지 않고 내·외부 유리창이 모두 있는 경우도 직상층으로 

화재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개구부의 크기를 줄이고 스팬

드럴의 높이를 더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발코니를 개조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의 많은 공동주

택의 경우 단위 주호내 수납공간의 부족으로 발코니 공간

을 물품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면서 화재 피난을 어렵게 한

다. 장순익의 연구(1995)에서 단위주호의 발코니는 이웃주

호와 연결된 경계부분에 경량칸막이벽이나 격벽으로 설치

되어 있지만 대부분 간이창고로 이용하고 있고 발코니를 

이웃주호와 연결시키지 않은 공동주택도 있어서 단위 주

호내에서 현관으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안전대피가 불가

능하다고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조사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70.9%가 여성이였으며 연령분포를 살펴보

면 40대가 전체의 41%로 가장 많으며 그다음이 20대, 30

대순이었다. 학력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45.9%가 

고졸이였으며 대졸은 전체의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

족구성원수는 3-4명사이가 전체의 70.5%로 가장 많으며 5

명이상이 24.4%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참조). 

응답자의 86.9%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30평형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주층수를 살펴보면 저층(5층이하) 전체의 24.5%이며 6

층-15층 이하가 전체의 50.4%를 차지하고 있으며 15-20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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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안전성 151 53.2

편리성 52 17.9

쾌적성 25 8.6

건강성 24 8.5

안정성 19 6.6

에너지 효율성 8 2.8

문화성 5 1.7

<표 5> 주택의 중요한 특성(1순위) n=284

범주 구분 f %

성별

남

여

138

24

85.2

14.8

계 162 100.0

연령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14

73

46

15

5

9.3

48.3

30.5

8.6

3.3

계 153 100.0

학력

고졸

대졸

대학원졸

4

135

23

2.5

85.4

14.6

계 162 100.0

전문분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계·전기·설비·통신

기타

39

1

37

26

35

28.3

0.7

26.8

18.8

25.4

계 138 100.0

경력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15년 미만

15년 이상

21

44

46

51

13.0

27.2

28.4

31.5

계 162 100.0

<표 4> 건설전문직 관련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f %

도둑 및 범죄의 발생 우려 113 39.5

화재와 같은 사고 발생 우려 120 42.0

집안에서 생기는 사고 우려 43 15.0

홍수나 폭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피해

우려
10 3.5

<표 6> 주택의 안전성 n=286

사이에 거주자는 전체 응답자의 17.6%이며 21층 이상이 

전체의 7.6%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 응답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남자가 전체의 85.2%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은 30

대가 48.3%로 가장 많으며 40대가 30.5%를 차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학력은 

대졸이 전체의 85.4%를 차지하였다. 전문분야는 건축계획

이 28.3%, 건축 시공이 26.8%, 기계·전기·통신 분야가 

18.8%, 기타분야가 25.4%를 차지하였다. 근무 경력은 15

년 이상이 전체의 31.5%를 차지하였고 10년 이상 15년 미

만이 전체의 28.4%였으며 5년 이상 10년 미만이 전체의 

27.2%를 차지하였다. 10년 이상 근무자가 전체의 과반수

를 상회하였다.

2. 화재안전 및 피난 관련 의식

조사대상자들이 주택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특성이 무

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53.2%는 안전

성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으며 그 다음은 편리성, 쾌적

성, 건강성, 안정성, 에너지 효율성, 문화성을 들고 있어 

조사대상자의 과반수 이상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을 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택의 안전성 측면 중에서 가장 걱정하는 측면이 무

엇인지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가 화

재와 같은 사고 발생을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전

체의 39.5%가 도둑 및 범죄 발생에 대하여 가장 걱정한다

고 응답하였으며 집안에서 생기는 사고를 가장 우려한다

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15%였으며 자연재해를 가장 걱

정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5%정도로 나타나 주택에서 거

주자들이 안전과 관련하여 가장 걱정하는 측면은 화재발

생과 도둑 및 범죄의 발생인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화재관련 경험과 화재 관련 지식을 조사

하였다. 조사응답자들은 대부분 화재 경험이 없는 것

(93.7%)으로 나타났다. 화재의 연소과정을 모르는 경우가 

전체의 69.5%로 화재발생시 잘못된 피난 행동을 할 수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체의 약 66.8%가 피난 경로를 알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난 기구 사용법을 모르는 경

우가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하향식 피난기구가 설

치된 단지의 거주하는 응답자는 피난 기구 사용방법을 좀 

더 잘 알 고 있었다. 하향식 피난 기구가 발코니 벽으로 

이동하는 경우보다 가시성이 높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

인다. 

전반적으로 화재경험이 거의 없고 연소과정에 대한 이

해가 부족하며 피난 기구 사용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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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

발코니 확장여부

예

아니오

32

253

11.2

88.8

계 285 100.0

발코니 확장 부분 

전체

거실

방

4

13

14

12.9

41.9

45.2

계 31 100.0

수납장 설치 여부

예

아니오

125

140

47.2

52.8

계 265 100.0

수납장 설치 위치

상부수납장

전면 수납장

14

122

10.3

89.7

계 136 100.0

<표 8> 발코니 확장 및 수납장 설치 여부

범주 구분 하향식설치응답자 일반응답자 전체 x2

화재경험 

있다

없다

 16  (7.5%)

196 (92.5%)

  2  (2.7%)

 71 (97.3%)

 18  (6.3%)

267 (93.7%) 2.121n.s.

계 212 (100%)  73 (100%) 285 (100%)

화재 연소과정

알고 있다

모른다

 73 (34.0%)

142 (66.0%)

 14 (20.0%)

 56 (80.0%)

 87 (30.5%)

198 (69.5%) 4.848*

계 215 (100%)  70 (100%) 285 (100%)

피난경로

알고 있다

모른다

135 (64.6%)

 74 (35.4%)

 52 (73.2%)

 19 (26.8%)

187 (66.8%)

 93 (33.2%) 1.786n.s.

계 209 (100%)  71 (100%) 280 (100%)

피난기구 사용방법

알고 있다

모른다

 92 (44.0%)

117 (56.0%)

 20 (29.4%)

 48 (70.6%)

112 (40.4%)

165 (59.6%) 4.545*

계 209 (100%)  68 (100%) 277 (100%)

*: p<.05, n.s.: non significant 

<표 7> 공동주택 거주 조사대상자의 화재관련 경험 및 지식 특성

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3. 발코니 사용 실태 

1) 발코니 확장 및 붙박이장 설치 특성

발코니 확장 여부 조사결과, 조사대상자의 상당수가 발

코니 개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을 

하는 경우 전체의 11.2%정도가 전면을 확장하였고 거실부

분을 확장한 경우는 발코니 확장경우의 과반수가 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거실부분을 확장할 경우, 화재의 전이와 

피난이 가능한 방화 구획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에 수납장 설치 여부 조사 결과, 수납장을 설치한 

경우가 전체의 47.2%로 조사대상자의 절반에 해당하는 가

구가 수납장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수납장을 

설치할 경우 89.7%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면 수납장을 설

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면 수납장을 설치할 경우 

피난로 확보 및 대피 공간 확보에 지장을 줄 수 있다.

2) 발코니 사용 행위 조사

발코니 사용행위를 조사하기 위해서 주택내에서 이루

어지는 활동을 전면 발코니, 후면 발코니, 방발코니, 기타

(주택내부 공간)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가 물을 사용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하며 물을 사용하는 손빨래, 세

탁, 주방보조행위 등을 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는 지를 살

펴보았다. 하향식 발코니를 설치한 곳과 수평식 설치 단지

에서 발코니 사용행위 장소가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

지만 요리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전반적으로 손빨래는 욕실(세탁실)외에 후면 발코니와 

전면발코니에서 한다고 응답한 수가 전체의 50%를 상회

하여 발코니에서 물을 쓰는 세대수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주방 보조행위로 야채다듬기나 씻기 등을 후면 발코니에

서 하는 경우도 33.5%에 이르고 있었다. 김치담그기와 같

은 행위도 후면발코니에서 조사응답자의 32.5%가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건조는 전면 발코니에서, 세탁은 후면 발

코니에서 주로 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면 발코니에서는 화분재배 및 실내 정원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많으며(79.8%), 운동을 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

었다(40.9%). 아이놀이는 실내외에 방발코니에서 하는 경

우도 30%에 이르렀다. 수도권 아파트 발코니 사용에 관한 

현장 조사 연구(최세미 외, 2001)에 따르면 거실 전면 발

코니의 경우 화초가꾸기와 휴식 및 조망을 위한 공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조사 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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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발코니 후면 발코니 방발코니 기타공간 계

f % f % f % f % n

손빨래 71 27.2 82 31.4 5 1.9 103 39.5 261

건조 192 74.4 38 14.7 9 3.5 19  7.4 258

세탁 21 7.9 202 54.6 8 2.2 35  9.5 266

빨래삶기 12 4.9 78 31.6 16 6.5 141 57.1 247

주방보조(야채다듬기/씻기) 29 12.0 81 33.5 15 6.2 117 48.3 242

김치담그기 45 18.3 80 32.5 12 4.9 109 44.3 246

요리 24 9.8 50 20.4 23 9.4 148 60.6 245

화분재배 및 실내정원 201 79.8 25 9.9 12 4.8 14  5.6 252

운동 85 40.9 12 5.8 16 7.7 95 45.7 208

차를 마시거나 담소 53 23.6 14 6.2 36 16.0 122 54.2 225

아이 놀이 35 17.2 15 7.4 61 30.0 92 45.3 203

휴식 및 조망 89 39.7 12 5.4 32 14.3 91 40.6 224

담배 48 29.4 39 23.9 10 6.1 66 40.5 163

쓰레기분리수거 32 12.9 165 66.3 12 4.8 40 16.1 249

<표 9> 발코니 사용 행위

유사하였다.

후면 발코니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전체 응답자의 

66.3%), 주방보조, 세탁, 김치 담그기, 손빨래 등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코니 수납 물품 실태

발코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더불어 발코니에 어떤 

물품을 수납하는지를 각 발코니 영역에 따라 조사하였다. 

전면 발코니에 많이 수납하는 물품은 실내 조경용품

(81.3%)이 가장 많았으며 빨래 건조대(68.4%), 에어컨 실

외기(64.3%), 운동기구(51.9%), 겨울철 계절용품(36.2%), 여

름철 계절용품(34.3%), 장독(33%)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후면 발코니에는 세탁기(83.2%), 세제류 저장(77.6%), 

식품 저장(53.0%), 김치 냉장고(41.2%), 장독(40.8%) 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며 여름철 계절용품(26%), 겨울철 계

절용품(24.3%), 싱크대(23.1%), 가스레인지(22.9%), 빨래건

조대(21%) 등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발코

니의 경우, 책 (47.9%), 의류(38.1%), 침구류(35.1%), 놀이

용품(29.6%) 등을 많이 수납하고 있었다. 

하향식 피난구(피난 사다리)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거주

하는 조사대상자의 경우, 발코니 공간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지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비교 그룹간에 발코니에 

어떤 물품을 수납하는지를 각 발코니 영역에 따라 빈도분

포에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다.

전면 발코니에 많이 수납하는 물품은 실내 조경용품

(80.2%)이 가장 많았으며 빨래 건조대(67.6%), 에어컨 실

외기(67.1%), 운동기구(48.1%), 겨울철 계절용품(35.3%), 여

름철 계절용품(33.9%) 등으로 일반 거주자와 큰 차이없이 

물품들을 수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면 발코니에는 세탁기(83.1%), 세제류 저장(75.5%), 

식품 저장(50.6%), 장독(41.4%), 김치 냉장고(36.1%)등을 

많이 설치하고 있었다. 이 또한 일반 거주자들의 주요 수

납물품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발코니의 경우, 책(46.0%), 의류(34.9%), 놀이용품

(31.4%), 침구류(29.8%) 등을 많이 수납하고 있어 일반 대

상자와 차이가 없었다.

싱크대의 경우 기설치 입주자들은 상대적으로 후면 발

코니에 싱크대를 적게 수납하고 있으며 실내에 더 많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치 냉장고, 장독, 침구류 등의 

경우 일반응답자간에 수납장소 분포비율이 다르게 나타났

다. 하향식 피난기구 설치 입주민의 경우, 싱크대, 김치냉

장고, 장독, 침구류 등을 발코니가 아닌 실내에 더 많은 

비율로 놓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고 있는 세대

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경우에도 발코니에 다양한 물품

을 수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발코니 공간을 단위 

주호내 수납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한 세대에서도 발코니에 

물건을 많이 수납함으로써 피난에 장애를 줄 수 있다.

발코니 수납물품은 매우 다양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동이 쉽지 않은 세탁기, 김치 냉장고, 가스레인지, 운동기

구, 장독 등과 같은 물품이 많았으며 고정식으로 많이 설

치되는 빨래 건조대가 있어 수평식이나 하향식 모두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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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발코니 후면 발코니 방발코니 주택내부공간 계
n

x2 검증
f % f % f % f %

세탁기

하향식
일반

14
4

6.8
1.4

172
60

83.1
83.3

9
0

4.3
0

12
8

5.8
11.1 279 n.s.

전체 18 6.5 232 83.2 9 3.2 20 7.2

세제류
저장

하향식
일반

20
4

10.0
5.6

151
60

75.5
83.3

13
2

6.5
2.8

16
6

8.0
8.3 272 10.568*

전체 24 8.8 211 77.6 15 5.5 22 8.1

빨래
건조대

하향식
일반

132
48

67.6
70.6

38
16

19.5
23.5

11
2

5.6
2.9

14
2

7.2
2.9 263 10.703*

전체 180 68.4 54 20.5 13 4.9 16 6.1

싱크대

하향식
일반

9
0

4.9
0

36
20

19.8
33.3

17
10

9.3
16.7

120
30

65.9
50.0 242 n.s.

전체 9 3.7 56 23.1 27 11.2 150 62.2

가스
레인지

하향식
일반

8
0

4.4
0

37
18

20.3
31.0

20
6

11.0
10.3

117
34

64.7
58.6 240 n.s.

전체 8 3.3 55 22.9 26 10.8 151 62.9

김치
냉장고

하향식
일반

11
4

6.0
6.7

66
34

36.1
56.7

27
2

14.8
3.3

79
20

43.2
33.2 243 n.s.

전체 15 6.2 100 41.2 29 11.9 99 40.7

장독

하향식
일반

40
28

27.4
46.7

60
24

41.4
40.0

9
4

6.2
6.7

37
4

25.3
6.7 206 n.s.

전체 68 33.0 84 40.8 13 6.3 41 19.9

식품저장

하향식
일반

18
4

10.5
6.3

87
38

50.6
59.4

11
2

6.4
3.1

56
20

32.6
31.3 236 n.s.

전체 22 9.3 125 53.0 13 5.5 76 32.2

여름철 
계절용품

하향식
일반

60
22

33.9
35.5

42
20

23.7
32.3

36
6

20.3
9.7

39
14

22.0
22.6 239 n.s.

전체 82 34.3 62 25.9 42 17.6 53 22.2

겨울철 
계절용품

하향식
일반

61
24

35.3
38.7

39
18

22.5
29.0

35
4

20.2
6.5

38
16

22.0
25.8 235 n.s.

전체 85 36.2 57 24.3 39 16.6 54 23.0

운동기구

하향식
일반

75
34

48.1
63.0

13
2

8.3
3.7

16
4

10.3
7.4

52
14

33.3
25.9 210 n.s.

전체 109 51.9 15 7.1 20 9.5 66 31.4

놀이용품
장난감

하향식
일반

41
8

26.3
16.0

19
8

12.2
16.0

49
12

31.4
24.0

47
22

30.1
44.0 206 n.s.

전체 49 23.8 27 13.1 61 29.6 69 33.5

실내조경
용품

하향식
일반

154
54

80.2
84.4

17
2

8.9
3.1

12
2

6.3
3.1

9
6

4.7
9.4 256 n.s.

전체 208 81.3 19 7.4 14 5.5 15 5.9

책

하향식
일반

10
6

5.7
10.0

16
4

9.1
6.7

81
32

46.0
53.3

69
18

39.2
30.0 236 n.s.

전체 16 6.8 20 8.5 113 47.9 87 36.9

침구류

하향식
일반

5
2

2.2
3.7

17
2

9.9
3.7

51
28

29.8
51.9

98
22

57.3
40.7 225 n.s.

전체 7 3.1 19 8.4 79 35.1 120 53.3

의류

하향식
일반

11
2

6.4
3.7

14
2

8.1
3.7

60
26

34.9
48.1

87
24

50.6
44.4 226 n.s.

전체 13 5.8 16 7.1 86 38.1 111 49.1

에어컨
실외기

하향식
일반

104
33

67.1
56.9

19
4

12.3
6.9

5
6

3.2
10.3

27
15

17.4
25.9 213 n.s.

전체 137 64.3 23 10.8 11 5.2 42 19.7

*:p<.05, **: p<.01, n.s.: 0.05수준에서 유의적 차이가 없음

<표 10> 발코니 수납 물품

적재 및 고정식 기구 설치 등으로 피난의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결과 발

코니 공간이 주택내 수납공간으로서 적극 활용되어 사용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동이 쉽지 않거나 붙박이

식 수납형태의 설치는 화재발생시 현관이 아닌 창가로 대

피해야 하는 경우, 발코니를 통한 피난 및 대피에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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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저그렇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계 평균

f % f % f % f % f % n m st.

발코니외 

수납장
52 18.5 148 52.7 59 21.0 20 7.1 2 0.7 281 2.19 .843

<표 11> 수납장소에 대한 의견

구분
매우불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저그렇다 만족스럽다 매우만족스럽다 계 평균

f % f % f % f % f % n m st

면적/크기 22  8.1 74 27.1 107 39.2 69 25.3 1 0.4 273 2.83 .913

일자형 형태  9  3.3 41 15.2 139 51.7 78 29.0 2 0.7 269 3.09 .775

수납 적합성 40 15.3 74 28.2 122 46.6 26  9.9 0 0.0 262 2.51 .870

전반적인 만족도  5  1.8 64 23.2 161 58.3 45 16.3 1 0.4 276 2.90 .689

<표 12> 발코니에 대한 만족도

변인 범주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화재발생

염려정도 

하향식설치

일반

216

 72

3.407

3.333

.9839

.9494
.558 .577

피난경로의

안전성

하향식설치

일반

215

 72

2.446

2.569

.7141

.8019
-1.225 .222

<표 13> 하향식 설치 유무에 따른 화재발생 대한 의식 차이 분석

을 줄 수 있으므로 붙박이식 수납장은 피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피난기구가 설치되는 특정 위치에 설치하지 않

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4) 발코니 사용에 대한 의견 및 만족도

발코니에서 수납하는 물건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

났는데 이는 주택내 기타 수납할 공간이 매우 부족한 것

에 기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수납장소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는데, 발코니 외

에 수납장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가 과반

수(71.2%)를 휠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 거주

주택에서 수납공간이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발코니 외의 수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발코니공간을 수납장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발코니를 수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화재시 화재의 전

이 및 피난로 확보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주택내부에서 수납 및 저장 공간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계획하거나 발코니에서도 피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방안으로 수납이 가능하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그저그

렇다’는 평가가 응답자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을 볼 수 있다. 수납적합성의 경우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럽다’는 경우와 ‘불만족스럽다’는 

경우가 44.5%의 비중으로 나타나 발코니가 수납하기에 적

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주택 단위 공간내에 수납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코니를 수납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발코니 공간의 사용행위와 수납물품 조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발코니 공간을 거주자 요구에 맞게 활용하면서 

동시에 화재시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화재의 확산을 지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4. 화재 피난경로 및 피난방식 만족도

하향식 설치 단지 거주하는 응답자와 일반 응답자간에 

화재 발생 염려정도나 자신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의 안

전성에 대하여 느끼는 정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사결과, 하향식 설치 입주민은 일반 거주민보다 발코

니 인접벽을 통한 피난 방식을 더 안전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난 사다리 방식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는 그 두 그룹간에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하향식 설치 단

지 입주민은 발코니 벽을 통한 방식을 덜 불안하게 여기

고 있으며 하향식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 아파트 거주하는 

응답자는 피난사다리 방식을 상대적으로 덜 불안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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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하향식설치 211 2.990 .6171
-.097 .923

일반 62 3.000 .8493

<표 15> 피난 기구에 대한 만족도

변인 범주 n 평균 표준편차 t값 p

발코니 벽을

통한 이동

하향식설치

일반

211

 72

2.607

2.333

1.0243

 .8049
2.312 .022

피난사다리 
하향식설치

일반

209

 71

2.560

2.690

 .8757

 .5998
-1.394 .165

<표 14> 기설치 입주민과 일반 거주자의 피난방식 안전성 평가 차이 분석 

여기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평균값이 중위값(1: 매우 불안

하다, 3: 보통이다 5: 매우 안전하다)보다 낮아 거주자들은 

피난방식이 안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응답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피난 

방식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면 하향식 설치 단지 거주하

는 응답자와 일반 응답자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중위

값에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화재 경험이 매우 적

고 피난기구를 사용해본 경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만족도

에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5. 피난 공간으로서 발코니 사용을 위한 필요조치

발코니 공간 사용방식은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

타났으며 하향식 피난 기구 설치 단지 거주민의 경우도 

발코니 공간을 수납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제한된 아파트 공간 내에서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면서 

화재발생시 거주자 피해를 줄이고자 발코니 공간을 대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는 무엇인지를 건

설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총 162명의 응

답자 중 70명이 발코니 공간을 대피공간으로 활용하기 위

하여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피난 공간으로서 

발코니 사용을 위한 응답자들의 의견은 다양하였는데 그 

의견을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표16참조). 첫째, 법이

나 규제방안과 관련된 것으로 발코니 공간내에서 피난 공

간이 될 수 있는 공간에 물품 적재를 금지하고 피난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둘째, 관리활동으로서 수시

점검 등 정책을 통하여 관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피난 공간을 확보, 화재시 문제없이 사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아파트 설계나 계획시 발코니 부분의 설계

나 계획을 통하여 피난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거나 내부

에 수납공간을 충분히 둘 수 있도록 하고, 거실과 분리되

는 공간으로 계획하는 것이다. 넷째, 개별 거주자의 노력

을 요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품 적재 금지 등은 수납공간이 마련되지 않는 다면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조치라 할 수 있으며 개별 거주자 

노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실효성 측면에서 효과가 적을 것

으로 사료된다. 안전한 피난을 유도하도록 발코니공간에 

대한 설계 및 계획이 필요하며 기본적인 관리 활동이 병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Ⅳ. 결론

본 연구 조사 결과 거주자들이 화재 경험이 매우 드물

며 화재의 연소과정이나 피난 기구 사용방법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피난 공간의 계획과 함께 이에 대한 생활

관리 및 교육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향식 피난 기구를 설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하여 피난 기구 사용방법을 알고 있었으며 발코니 

벽을 통한 이동일 경우 피난기구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

가 더 많아 발코니에서의 피난 피구의 위치 및 경로를 다

른 마감재로 처리하거나 색을 달리하여 거주자 인식을 도

우며 피난을 원활히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에 수납장을 설치한 경우가 전체 조사응답자의 

과반수 정도이며 수납장을 설치할 경우 90%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면 수납장을 설치하고 있어서 이웃세대간 인접

벽을 이용하여 피난 할 경우에 피난하는 데에 장애가 심

각하게 될 수 있으므로 전면 수납장이 설치될 수 있는 벽

과 그렇지 않은 벽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발코니에서 손빨래, 실내 정원 같이 물을 사용하는 세

대가 많아 하향식 피난구와 같이 수직 세대간에 개방구를 

둘 경우 방수 차원의 고려가 함께 필요하며 하향식 피난

구를 설치할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계방안이 마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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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발코니 사용 방안

법·규제

방안

물품적재금지

-발코니 피난공간에 물품 및 기기 수납금지; 발코니에 물건 적재 금지

-한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물건 적치 금지

-대피공간으로서 발코니에는 화재 대신 피난 기구외의 모든 것들은 적치 하지 않는 조치가 필요

법규정 -법적 제도로 규정; 법적 강화 및 수시 점검으로 계도 활동해야 할 것임; 법적인 인센티브

피난기구설치

의무화

-별다른 제재조치는 없다고 본다. 다만, 사용자들의 인식 개선 및 생활의식을 향상하는 방법뿐이

라고 피난기구설치를 의무화하고 준공시 반드시 확인 치워야 됨.

관리
보조금지급; 사람들에게 교육, 홍보를 해서 관리. 정기적으로 관리, 확인 필요(동사무소, 구청, 

관리사무소)

설계·

계획

발코니 부분 

설계

-초기 계획시 피난공간이 되도록 창고 설치가 필요하다고 봄. 분양면적이 다소 늘어날지는 모르

지만 위험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발코니를 반드시 거실과 분리하여 화재시 1차 대피공간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해야하며 가능한 

대피공간에는 수납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되지 않도록 기술적 해결이 필요함

-수납을 할 수 없도록 설계 반영한다

피난공간확보

-최소면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여 피난을 위한 전용공간으로 활용. 전실 확장 시대가 늘어남에 

따라 세탁 건조 공간이 부족한 바 세탁물 건조 전용공간과 겸용으로 이용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일러실같이 용도는 있지만 창고 같이 수납을 하면 안된다

-최소한의 대피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코니를 확장시도 대피할 수 있

는 최소공간은 마련해 두는 등 법적으로 제재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택내부수납

공간확보
-별도의 물품수납, 적치 공간의 확보; 수납공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개별 거주자 자발적 

노력에 의존

현실적으로 피난공간으로 발코니 사용은 어려움이 많다. 개인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규제도 실효성 거의 없을 것이다. 발코니에 수평식 피난 공간 확대를 위해서는 피난시 안전성 등

에 대한 지속적 홍보가 필요.

-평상시 피난공간에 물품을 가급적 놓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이동이 쉽게 될 수 있는 물품을 놓

도록 한다.

-물품 및 기기를 줄인다; 항상 비상사태 유의하여 유지시킬 것; 문이나 벽을 완전히 차단하지 않

는 물건만 적치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발코니에 완강기나 피난 사다리를 설치하여 

화재가 일어날 경우 신속히 빠져나오기 위해 가급적 통행이 자유롭도록 많은 짐을 두지 않도록 

한다; 이동공간을 확보하고 공간을 될 수 있으면 비워두는 것이 좋다; 

무거운 물건을 최대한 피해서 놓아야 할 것 같음

-집안의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우선해야 하겠고 피난 및 대피 공간은 인화성이 없는 물건들만 

보관해야 할 것 같다

-화분이나 어항 등을 이용하여 방화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생활문화의 재조명 차원에서 입주자간 협력, 이해 필요

-보통 발코니를 창고라 생각한다. 대피공간을 인식시키는 것이 우선인 것 같다. 창고가 아닌 대

피공간이라는 인식

<표 16> 피난 공간으로서 발코니 사용을 위한 제언

어야 한다.

하향식 피난 사다리를 설치한 세대나 그렇지 않은 세

대 모두 발코니 공간을 단위 주호내 수납공간으로서 적극 

활용하고 있었으며 피난경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된 단지나 수평식의 피난

방식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발코니 사용실태에

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발코니 외의 수납공간이 단위 주거내에서 절대적

으로 부족한 것에 기인하며 발코니 공간의 원활한 피난과 

대피가 이루어지기위해서는 주택내의 수납공간에 대한 계

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 대피에 필요한 공간을 발코니에

서 확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건축, 건설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하여 볼 때 화재

시 발코니 공간을 원활히 피난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피난 공간으로 별도 공간으로 계획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별도의 수납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육 홍보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별도의 충분한 수납 공간없이 물

품 적재를 금지하는 것은 실효성에 한계가 있으며 단위주

택내 피난 경로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도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공간의 구조변경에 따른 대피공간으로서의 기

능상실에 대한 우려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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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보인다. 경계벽을 경량구조로 하여 인접세대로

의 대피를 가능토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입주자 및 사용자

가 화재 등으로 인한 대피통로에 대해 무관심하고 안전의

식의 결여로 인해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실상 대피공간 또는 대피통로로서의 

기능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발코니는 화재 등 재난발

생시 인명구조나 긴급피난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보조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발코니 구조

변경시 대피공간 설치를 위한 각종 법규상의 요건을 실질

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요건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입주자 및 사용자가 아파트 등 주택에서 화재 발생시 

자동 화재탐지기와 비상경보설비, 화재초기 탐지 경보, 수

동식 소화기 및 옥내 소화전으로 초기진화 하면서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발코니 공간에 머무르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

여 체재시간을 최소화하도록 설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발코니 공간의 역할과 기능

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하고 수직피난 기구가 설치된 단지를 중심으로 물품의 적

재 실태를 파악하고 사용상의 문제점과 거주자 심층 인터

뷰 등을 통한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공동주

택의 유형별로 대안적인 피난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계단형이나 복도형, 발코니가 없거나 매우 

협소한 주상복합 아파트, 고층아파트와 저층아파트 등 차

별화된 피난 경로 확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 결과, 거주자들은 화재 경험이 거의 없어 피난 기구

에 대한 만족도의 조사 결과가 경험보다는 인식에 치우친 

것으로 사료되며 모의 상황을 통한 피난 기구 사용방식에 

대한 평가연구도 필요하다.  

주제어 : 화재 피난, 발코니 사용,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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